
5월은 ‘헌미헌금 봉헌의 달’입니다
끼니때마다 한 줌의 쌀을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모아 

봉헌합시다. 그리고 가정에서 봉헌된 쌀은 현금으로 환

산하여 본당 봉헌일(5월17일)에 봉헌하여 주십시오. 이

렇게 모아진 우리들의 정성은 인종, 종교, 국적을 초월

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.

문의: 02)727-2267 한마음한몸운동본부

2020년 제15회 ‘교육 주간’ 안내
2020년 교육 주간은 5월25일(월)~31일(일)입니다. 이

기간에는 가톨릭 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위

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합니다. ‘교육 주간’ 담화

문은 서울대교구 홍보국 홈페이지(http://cc.catholic.

or.kr)-알림마당-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
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2020년 

11월28일까지 ‘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’에 

동참해 주십시오(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미사 봉헌

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.10.17).

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
•1979년 5월23일 이영일 베네딕토 신부(28세)

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

5월 성모 성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달은 하느님 백성이 

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신심을 더욱 각별히 온 마

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때입니다. 우리는 전통적으로 5월에 집

에서, 가정 안에서 묵주 기도를 드립니다. 감염병의 세계적 확

산으로 여러 제약이 있는 이때에 이처럼 가정 차원에서 드리는 

묵주 기도는 영성적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다

가옵니다. 따라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 모든 이가 가정에서 묵

주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나가도록 제안하고자 

합니다.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칠 

수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판단하여 어느 쪽이든 가

능한 방식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. 그러나 어떤 경우

든 묵주 기도를 바치는 비결이 있습니다. 바로 기도의 소박함

입니다. 따라 하기에 좋은 기도 형태들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

찾아볼 수 있습니다. 아울러, 저는 묵주 기도를 마칠 때 드릴 

수 있는 ‘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’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 

드립니다. 저 역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

어 이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. 여러분이 모두 언제든 사용할 수 

있도록 이 서한에 기도문들을 첨부합니다.

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

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함께 바라봅시다. 이는 우리

가 다시 한번 영적 가정으로 더욱 하나 되어 이 시련을 극복하

도록 도와줄 것입니다.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, 특히 가장 고통

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

하여 기도해 주십시오.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 큰 사랑을 담아 

교황 강복을 보냅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황 프란치스코

2020년 5월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한


